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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진술서로만 상환유예...모럴해저드 키우나

        (서울경제 4월 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서울경제는 4월 10일자 가판 진술서로만 상환유예...모럴해저드

키우나」제하의 기사에서,

ㅇ “지난주 금융위가 금융사에 회람한 ‘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

프리워크아웃 운영방안’에 따르면 소득 감소는 직장에서 발급한

근로소득증명원이나 휴직증명원, 실업급여수급 확인서 등 

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어려울

경우에는 채무자가 작성 날인한 ‘소득감소 진술서’로 증빙을

대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.”

ㅇ “물론 금융위는 ”사후적으로 허위 진술 사실이 적발될 경우

에는 혜택 취소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“고 덧붙였다. 하지만 

금융지원 실적을 매달 점검받아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꼼꼼하게

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과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.”

ㅇ “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”무조건 상환유예만 하면 더 큰 폭탄을 

나중에 미뤄 일시에 터지게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”며 

“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정교하게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

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”라고 말했다.“라고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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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

□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

강화방안 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

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,

ㅇ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협의 등을 

통해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